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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팬팬  얀얀  페페어어,,  차차별별화화는는  실실로로부부터터  시시작작한한다다..

  ((11))

양모 (1) - 전 가공의 단계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린다

최근 일본에서 개막한 제 2 회 저팬 얀 페어(Japan Yarn Fair)를 살펴보면, 출전

기업들이 다양한 원사를 내 놓았다. 양모만이 아니라 면, 마, 실크, 레이온, 폴리

에스터 등 잘 조합시킨 새로운 소재로 진화시킨 복합 기술의 발달도 한층 발전한

듯하다. 맛있는 요리는 소재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원단, 이차 제품의 고

부가가치도 역시 근원인 실이 결정적이다. 이번 전시회에 각사의 부스에 어떠한

차별화 소재가 진열되었는지 알아 보자

一宮에 방직 공장을 가지고 있는 日本毛織의 부스에 특히 내방객의 관심을 모

았던 것은 이형 단면 양모, 옵팀 파인이다. 통상의 양모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실크 라이크한 광택감이 있고 소프트하고 낭창낭창한 드레이프성이 특징이다. 모

헤어 20%를 섞은 원단은 메탈릭한 감으로 패션성이 높은 여성 아우터 소재에 최

적이다. 수모 혼방은 여성용으로 많은 앙골라, 알파카 소재를 세번수 방적 기술을

살려 얇은 슈트 소재 등 신사용으로도 제안한다.

영국산 양모도 최근에 주목을 모으는 소재이다. 西野正弘 방적 사업 본부 제조

부 기획 주석은 영국 양모의 원사 생산량이 요 근래 수년간 4∼5 배로 확대하였

다고 그 인기를 말한다. 영국 양모의 특징은 단면이 타원형을 한 스펀지 구조로

서 특히 공기를 품어 부풀려 있어 가볍게 된다. 하리와 고시가 있고 형 무너짐이

나 주름을 방지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제품으로 취급도 용이하다. 동사의 경우, 레

귤러 사만이 아니라 소로 스펀, 방모사로 전개하여 톱 염색사의 비축도 하고 있

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구라보 양모 사업부도 작년부터 13 색으로 전개를 시작한 영국 양모 20% 혼용

소모사를 어필하고 있다.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큰 붐을 기대한다.

또, 환경을 배려한 오존 처리로 가공하는 방축 양모 에코 워시 21 은 지난 전시

회에 이어서 레귤러 양모라든가 염소 처리된 방축 양모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

하여 비커의 물에 담가 그 성능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러한

에코 워시 21 과 면의 교직물 파넥은 양모가 높은 혼용률이기 때문에 가정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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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아주 우수한 소재이다. 단, 파넥은 특성상 필염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선염이 주류인 尾州 산지에서 필염의 양호함을 알려 주었는지 미묘하

다고 출전자는 논술한다.

그 외에도 PTT 섬유, 소로와 양모의 혼방사는 피트감이 있기 때문에 여성 이너

에 호평이다. 실의 표면이 미소한 파일로 덮여 있는 양모 특수 방적사 마이크로

파일은 소프트하고 탄력성이 있는 파일에 의하여 벌크성이 있고 가볍다. 의류만

이 아니라 자재로도 확대 판매할 생각이다.

유니치카 텍스타일은 바이오 맥스를 내 놓았다. 특수한 천연계 수지 가공을 실

에 시행함으로써 양모가 본래 가지고 있는 발열성을 보다 높인 것이다. 흡습성도

우수하고 피부와 의복 사이의 습도를 낮게 억제할 수 있어 혐오스러운 찌는 듯한

감도 거의 없다. 개발 당초에는 판매되지 않았으나 요 근래 수년 내의ㆍ양말용으

로 생산량이 40 톤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양모 (2) - 선택이 넓은 stock 전개

처음 출전한 大津毛織(大阪府 大津市)은 일본에서도 최대 규모의 방모 설비를

가진 방적 기업이다. 국내에 7,500 추, 중국 上海金山大津毛紡織에 6,000 추를 가

지고 모두 매월 100 톤의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상해에서는 대량 생산, 일본에서

는 소로트의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캐시미어나 앙골라 등 방모사 25 품종을 상해와 일본에서 stock 전개하고 중국

에서 내수 판매를 한다. 특수 슬럽사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타사와의 차별화를 추

진한다. 금년부터 전개를 본격화하는 양모 80%, 나일론 20% 혼방사, 에어 얀은

방적시 공기를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보습성이 있고 볼륨감도 풍부한 소재이다.

모헤어로 정평이 있는 田幸(岐埠縣 岐埠市)은 실을 브러싱한 랜덤 얀 80 색을

stock 한다. 동사의 강점은 통상 13 모번수는 다른 회사에서도 전개하고 있지만

16 모번수도 컬러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고객의 요망에 따른 색사의 공

급도 가능하다.

선파인 울(愛知縣 一宮市)은 작년에 이어서 색사로 전개하는 토스카나 컬러(60

색), 더욱이 원료 단계의 가공으로 차별화한 토스카나 컬러 FK(42 색)을 전면에

내 놓았다. 이탈리아풍의 일본에는 없는 색을 갖는 것이 동 상품 재료의 강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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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출전자에 의하면 유화를 그린듯한 색 표현 방법으로 깊이가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탈리아인의 컬러 디자이너에게 색 내기를 할 정도이다. 세번수 강연사인

아드리아나 컬러(45 색)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太陽毛絲紡績(埼玉縣 川口市)은 92 년에 업무 제휴를 맺은 이탈리아 제니아 벌

파사의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을 사용한 소모사 캐슈 울을 소개하였다. 캐시미

어 터치의 부드러운 태가 특징이다.

일본 국내에는 宮城縣에 방모에서도 세번수를 갖추어 다품종 소로트에 대응하

고 있다. 캐시미어 혼방을 거래선으로 하여 낮은 혼방률의 앙골라를 블렌드하여

고급 감을 나타낸 마리신이나 컬러 전개하는 넵사, 페리스 등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하였다.

또, 중국의 천진과 宜興(江蘇省)의 합병 회사에는 방모의 방적 공장을 가지고

고급 원사를 구하기 쉬운 가격대로 공급한다. 천진 太陽毛紡有限公社의 부총경리

를 겸하는 吉住孝德 영업부 과장은 중국에서도 소로트 대응할 수 있다. 고객의

요망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응하여 간다고 어필한다.

三幸毛絲紡績(名古屋市)이 8 색으로 전개하는 양모 81% 나일론 19% 혼용사 라

로라는 색이라든가 형상의 트윈 보더의 팬시 얀이다. 방적 공정에서 변화시켜 스

트레이트로부터 루프 형상을 만든다. 그러한 루프는 랜덤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동사의 의장사의 미묘한 색 맞춤, 태는 해외 유명 브랜드로부터도 높게 평가되고

있어 편성지, 직물 용도로 폭 넓게 제안한다고 생각한다.

양모 (3) - 수모 소재도 한층 차별화

지난 전시회 JY 에서 우루과이산의 포로와스종, 영국산 단모종인 슈퍼 다운종

등 세계의 다종다양한 원모 소재를 갖춘 東和毛織(愛知縣 一宮市)은 이번 전시회

에 수모 소재를 내 놓았다. 소재는 로얄 베이비 알파카 100% 소모사이다. 베이

비 알파카의 섬도가 가는 것을 선별한 것으로서 연간 겨우 3 톤밖에 채취할 수

없다고 하는 귀중한 원료를 사용한다. 현재, 일본 소모 방적의 대부분은 프랑스식

인데, 동사는 진귀한 영국식 기계를 가지고 있다. 전방 공정에서 꼬임을 주는 방

식으로 클림프가 적고 섬유장이 비교적 긴 알파카 등에 적합한 정방기로서 모우

가 작고 탄력이 있는 원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모헤어와

나일론의 포트리리 얀이나 실크 캐시미어 혼용사 등을 전시하였다. 다채로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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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여성 내방객으로부터도 주목을 모았다.

大和紡績(愛知縣 一宮市)도 지난 전시회에 이어 출전하였다. 자사의 방모 설비

약 3,000 추를 살려 넵사, 편사, 직사를 완전히 바이 오더로 생산한다. 양모가 주

체이지만 화ㆍ합섬, 면, 실크 혼용 등의 복합 소재를 전시하고 방모 독특한 원사

를 어필하였다. 복합함으로써 염색 얼룩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표정이 된다.

마찬 가지로 방모사의 매력을 어필하는 桂商會(愛知縣 一宮市)는 슈퍼 100 울

을 사용한 캐시미어 혼용사 KS-SP100 등을 제안한다. 특수 방출에 의한 램울

90% 나일론 10% 혼용사 KS-3000 은 고시가 있고, 태가 매우 양호한 점에서 고

급 재킷, 팬츠감 등으로 전개한다. 지난 전시회 JY 에 대한 출전으로 거래선이 늘

어나고 사내적으로도 기술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東亞紡織은 작년에 이어 뉴질랜드 메리노를 크게 어필하였다. 동 소재는 백도

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염색된다. 또, 섬도는 평균 19 미크론으로 매우 가늘고 평

균 섬유장이 길고 잔털이 적다는 점에서 직물로 만들면 아름다운 표정을 갖는 스

므스한 피부 촉감이 된다. 동사의 생산 자회사, 宮琦 도아에는 컴팩트 정방기도

있다. 최근에는 컴팩트사 타입의 뉴질랜드 메리노를 사용한 거래도 많다고 한다.

타스마니아산의 울을 사용한 타스마니안 슈퍼 워시와 함께 바이 오더로 전개한다.

컴팩트사는 점차 제직 업체에게 매력적인 소재의 하나이다. 그러한 컴팩트사를

대대적으로 내 놓은 것이 이토추 상사의 나고야 지사이다. 작년 말부터 尾州 산

지에 울 회귀의 움직임이 나타나 동사의 양모 컴팩트사 라나 르네상스의 거래도

증가하였다. 발색성이 좋고 잔털이 적기 때문에 직물로 만들면 무늬의 콘트라스

트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면에서도 컴팩트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될 만큼 주목을 모았다.

豊島가 양모로 이번 전시회에 내 놓은 것은 고급감이 있는 파인 울을 사용한

소모, 방모사라든가 모헤어 등의 수모 혼용을 사용한 트라이 스핀(무연사)인 팬시

얀, 양모/아크릴 혼방한 멜란지조로 특수 가수리 염색을 한 멀티 컬러 슬럽사 등

이다. 양모를 사용한 원사만으로도 다종 다채로운 원사를 구비하여 동사의 소재

력을 과시하였다.

  (다음에 계속)

 (출처 : 日本纖維ニュ-ス)


